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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의 금융사회화가 금융역량과 재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금융태도는 가정과 사회적 관계로부터 비롯되며 금융에 대한 개인의 가치관이나 

선호체계를 좌우하게 됩니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및 핀테크의 발달로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

해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와 함께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금융 

관련 정보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주가의 급상승과 폭락, 암호화폐에 대한 비이성

적 투자, 도박 관련 정보들에 노출된 청소년들은 일찍부터 한탕주의에 빠져 일확천금을 노리

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은 편향된 미디어와 검증되지 않은 주변의 정

보들을 통해 잘못된 금융태도를 지니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는 비이성적 재무관리행동으로 

이어져 거시경제 문제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금융사회화가 금융역량과 재

무관리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소비자의 금융역량을 다룬 최근의 연구들에서는 금융역량을 구성하는 금융지식과 태도, 역

량 중 금융태도에 주목하고, 교육 및 사회화를 통해 올바른 금융태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실시되는 금융이해력 조사에서는 

금융태도 점수가 지식, 태도, 행동 중 가장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태도는 대개 

소비와 저축, 현재와 미래, 돈의 존재가치 등에 대한 선호도로, 저축이나 미래를 선호할수록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금융지식이 낮거나 가계 

소득이 낮은 청소년 그룹에서 화폐에 대한 인지나 행동 차원의 태도에 있어 부정적임을 보

고하고 있습니다. 

금융태도는 개인의 경험, 성격, 성장배경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연구모형에서 금융

사회화의 대행요인을 가족, 또래집단, 학교, 미디어로 설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

다. 다만, 부모와 또래집단에서는 돈에 대한 긍정적 태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학교와 미

디어는 부적 관계를 보였는데, 각 대행요인의 형성 구조와 내용을 조금 더 심도있게 고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금융사회화의 핵심 요인을 파악한

다면 금융소비자 교육 및 정책에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